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5.18 

프리시젼바이오, 신사옥 준공식 개최 

▶확대된 생산 CAPA 활용하여 사업 다각화에 박차  

▶ 오는 6월 내 생산 설비 테스트 마무리 후 7월부터 본격 양산 돌입  

[2021-05-18] 프리시젼바이오가 신사옥 준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335810, 대표이사 김한신)는 대전 유성구에 신사옥 증설을 

완료하고, 1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준공식에는 프리시젼바이오 김한신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김명수 대전 과학부시장, 남학

현 아이센스 대표,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협회장,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등 내외빈 

5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신사옥은 지상 5층, 연면적 1,670평으로 면역진단 카트리지 500만 개, 임상화학 카

트리지 200만 개 규모의 생산시설이다. 회사 측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생산량을 확대해 사업 다

각화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리시젼바이오는 오는 6월까지 생산 설비 테스트를 마무리한 후 7월부터 임상화학 검사

기 및 카트리지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한신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작년 임상화학 신사업 진출, 코스닥 상장에 이어 확장된 생산 시

설을 보유한 신사옥 완공을 통해 프리시젼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시장

에서 임상화학 제품의 공급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생산 시설에 대한 조기 안정화

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비 테스트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계약된 물량부터 즉시 생산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성

장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대전 광역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프리시젼바이오가 성

과를 내어 K-바이오의 위상을 높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신 사옥 준공을 통해 보다 발전하여 대

전 및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남학현 아이센스 대표이사도 "신 사옥은 프리시젼바이오의 지속적인 도전과 성과를 상징한

다"고 신사옥 준공을 축하했고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도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진단업체의 위

상이 높아졌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바이오협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설립 후 2015년 美 나노디텍과의 합병을 통해 출범한 프리시젼바이오는 현장진단

(POCT)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이미지 기반 고감도 신호 검출 기술인 

TRF 플랫폼과 멀티플렉스 임상화학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다. POCT 분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바이오마커 진단 제품을 개발, 유럽 및 아시아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글로벌 

POCT 기업으로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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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한신 대표] 

 


